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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류   소   형                    탁   진   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기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고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결과는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

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에서 2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에서는 ‘학업성취․취업 역량 증진․다양한 경험 쌓기․만족스러운 취업․

원하는 진로 설정․관계형성 능력 증진․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자기 개발․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의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에

서는 ‘진로개발 지원․직무역량 향상 시스템․대학생활 참여지원․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

회․학습역량 증진 시스템․경제적 지원 확대․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으로 7개 범주가 도

출되었다. 세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서는 ‘학습능력․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유능성․자기인식 및 개선․직무역량․자기조절 능력․풍부한 경험․진로인식․자

존감’의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 빈도와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의

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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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경제가 점점 더 지식 기반, 기술 

기반, 세계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패러다

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

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chwab, 

2016). 전 세계 고용주의 36%가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는 실제 산업 현장

에서 필요한 기술과 사용 가능한 기술이 불일

치 한다는 것을 지적 하는데(Samans, Zahidi & 

Keveloh, 2015), 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을 받은 

25~34세 사이의 성인남녀의 비율이 7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인다(OECD, 2019).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연구

(IMD)에서 조사(IMD 2020)한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63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5위로 하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박

성현(2019)은 우리 대학들이 변화된 사회와 산

업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많

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2012년 959만 명에

서 2021년 76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통계청, 2021). 또한 

취업난과 더불어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

에서 2020년 72.5%(간추린 교육통계, 2020)로 

감소했다. 우리나의 많은 대학이 겪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은 이러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

소로 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대학입장에서 변화를 해

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 대학교육 만족

도는 5점 만점에 3점이 되지 않으며(최영준, 

2013), 대학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에 비

해 만족도가 낮다(신소영, 권성연, 2012). 이러

한 현실은 대학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대학성공과 학생

성공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대학성공은 학

생성공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 깊은 고민

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교육의 흐

름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한국대학

신문, 2020). 이성호 교수는 “학생들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신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지 못하는 대학들은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21). 교

육에서 장기적인 전략은 일련의 추세와 그것

이 미래에 진화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

두 고려해야 한다(OECD, 2019). 또한 교육 커

리큘럼을 설계 할 때 학생들의 요구, 관심 및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학생의 비전

은 학생이 원하는 결과로 표현하고 비전을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OECD, 2020).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 혁명의 변화 속

에서 많은 대학이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국내 대학

에서는 ‘학생성공’을 대학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성공에 대한 관심은 학생을 교육의 

주요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대학이 자

생적으로 설정한 주제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박정하, 2020). 학생성공을 추구하

는 국내 대학들은 ‘취․창업’, ‘학생목표’, ‘학

생역량’, ‘학습역량’, ‘학생만족’, ‘학업능력’ 등

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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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생성공이라고 잠정 정의하고 있다. “학

생들은 학생성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들이 추구하는 학생성공의 목표는 학생

들이 생각하는 학생성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 대학

에서 제시하는 학생성공은 개념적 정의나 도

출과정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학생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정

의는 대학입학과 학위취득이었다(Kinzie, 2012; 

Venezia, Callan, Finney, Kirst & Usdan, 2005). 오

래전부터 학생성공 연구가 진행 되어온 미국

의 경우 학생성공의 시작은 중도 탈락 없이 

졸업률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학생성공에 관

한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성

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생명과학 교육 분야의 학생성

공에 관한 5년간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학생성

공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Weatherton 

& Schussler, 2021)고 하였다. Eubanks(2021)는 

학생성공의 평가 연구에서 학생성공의 개념적 

정의 없이 대학 과정의 완료, 졸업, 자격시험 

합격률, 고용 등과 같은 학습 성과와 성취를 

학생성공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Perna와 

Thomas(2008)는 대학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종

단적 과정에서 교육적 성취를 학생성공으로 

정의하고 학생성공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학생성공을 대학졸업에 두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과 행동의 질, 교육의 목적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학업 성과 달성, 

그리고 삶에 대한 준비와 같은 대학에서 중

요한 과정과 결과를 간과할 수 있다(Kinzie, 

2012)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생성공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성공 여부

를 결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기관에 의해 확립

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정량적이라는 것이다

(Abrams & Jernigan, 1984). 많은 연구들이 평균 

성적이나 시험 점수를 학생성공의 결과로 사

용하고 있다(Weatherton & Schussler, 2021). 또

한 학생성공을 학위취득, 학성성취, 학업유지 

등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York, Gibson과 Rankin(2015)은 학업성

공 관련 문헌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전 연구들

에서 학업성공의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이 교

육학자들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방식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 부모, 직

업 시장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

하였다. 학생성공의 정의는 각기 다른 수준에

서 존재한다. Harper(2005)의 연구에 참여한 학

생 중 한 명은 "나는 대학에서 성공이 성적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성공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학생

들의 학업성취는 성공적인 대학 경력을 정의

하는 데 덜 중요했으며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행복과 만족을 성공의 진정한 척도

로 보았다. 그러나 교수진은 주로 학문적 용

어를 사용해 학문적 성공 유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지위 확보, 졸업 및 대학 경험에

서 배운 내용을 다른 생활 상황에 적용하는 

것 등으로 성공을 정의하였다(Dean & Camp, 

1998).

  학생성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생성공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해외 사례에서도 학생성공의 

개념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 연구에 불과하였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 36 -

다. 특히 국내의 학생성공과 관련된 연구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인식과 관련된 질적연구와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아 학생성공 관련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

는 상황이다. 학생의 성공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은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 운영에

서 수년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Mullin, 

2012). 따라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성공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학생성공의 개념을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공

을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특히 학교와 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

에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그 개

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험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나 대상에 대해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맥

락적상황과의 관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Dewey, 1938; 권정선, 김회용, 2016에서 재인

용). 대학생은 학생성공에 대해 경험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이라는 맥락적상황과 관

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론적 관점에서 대학 생

활의 경험을 통해 인식된 학생성공이 무엇인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 도출을 위해 학생성공의 개

념과 관련된 선행연구(Yazedjian, Toews, Sevin 

& Purswell, 2008; Wirth & Padilla, 2008; 

Yaworski, Weber & Ibrahim, 2000)를 살펴보면,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의 전략, 성공한 학

생의 특징, 성공에 필요한 것 등을 분석하였

고,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이 주로 수행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생성공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성

공의 의미와 개인 내적․외적 특성을 중심으

로 조사하였고 비교적 많은 학생의 다양한 의

견을 듣기 위해 CQR-M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생성공과 학업성취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행복해 지는 

것’ 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사람들은 성공

하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성

공을 통해 행복질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Lyubomirsky, Sheldon과 Schkade(2005)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업무 수행, 건강, 수입, 우정, 

심지어 결혼까지 포함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

서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Lyubomirsky 

등(2005)은 성공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행복이 성공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 행복과 성공의 연결 고리가 존재한

다고 주장한다. 성공과 행복을 연결하는 관점

에서 보면 성공은 다양한 요소, 역량, 동기, 

성과, 긍정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성공은 

삶의 어떤 특정한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

과 밀접하게 연결된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합된 표현이다(Uusiautti, 2013). 이러한 성공

의 특징 때문에 성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으로 학생성공의 개념은 원하는 학습 

결과의 성취 및 성공적 학업 목표 달성으로 

표현된다(Kuh, Kinzie, Buckley, Bridges & Hayek, 

2006). 즉 학업적 성취를 학업성공이라고 보고 

있으며, 학업성공을 학생성공과 동일한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Tinto(1993)는 학점, 경력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의 성취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표 달성을 학생성공이라고 정



류소형․탁진국 /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 37 -

의하였다. Bean(1980)은 대학이 자신과 잘 맞

는다는 느낌과 긍정적인 교육적 태도 및 경

험으로 표시되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및 사회 통합을 학생성공으로 정의하였다.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AAU) 회원

들은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업성취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한 대학성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기준인 S4S(Standards for 

Success)를 개발하였다. 이 표준에 따르면 학생

성공은 일반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

학 입학 수준의 핵심 학업 과정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고 특정 전공분야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Printrich, Conley 

& Kempler, 2003). 많은 학업성공 연구에서 학

생성공을 학업성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 Yen과 Liu(2009)는 학생들의 성공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하면서 최종 과목 성적만

을 사용하여 학업 성과 변수를 측정하였다. 

학생성공과 심리적 요인간의 관계 연구(Fong, 

Davis, Kim, Kim, Marriott & Kim, 2017)에서도 

학업적 성공과 대학 지속성을 학생성공이라고 

표현하였다.

  한국인의 성취의식 탐구에 따르면, 우리나

라 청소년들(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삶에서 가

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학업(49.4%)이며,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실패경험 역시 학

업(48.1%)으로 나타났다(박영선, 김의철, 한기

혜, 2012). 또한 대학생들은 높은 학점이 성

공적인 대학생활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배상훈, 조성범, 한송이, 곽은주, 

2020). 학업성취는 대학생활적응과도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며(Brady-Amoon & Fuertes, 2011), 

대학적응의 중요 지표로서 기대목표, 자기효

능감, 심리적 안정감과도 연결되어 있다(탁진

국, 이창호, 남승규, 1994). 또한 학생들이 학

기 중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을 때 향상된 적응도와 행복감을 경험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

다(박영신, 김의철, 2009). 즉, 학업성취도는 우

리나라 청소년들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학생성공의 개념을 도출한 Yazen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 사회적 

통합, 대학환경을 탐색하는 능력을 학생성공

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성적이 중요한 이

유와 좋은 성적의 정의는 다양했다. 또한 성

적과 함께 활발한 사회생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책임감

과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Wirth 등(2008)은 학생성공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험지식(heuristic 

or informal knowledge)과 습득지식 (formal 

knowledge)을 도출하였다. 체험지식이란 경험

적 지식, 학습 및 학습 기술에 대한 지식, 관

계 및 비교 지식, 동기 부여 지식을 의미하며, 

습득 지식은 규정된 평균 학점으로 필수 과목 

수와 학점 시간 등 졸업에 필요한 지식의 양

으로 정의된다. 학생과 교수진이 정의하는 학

생성공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교수진은 

‘학문적 성공 유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지위 확보’, ‘졸업 및 대학 경험에서 배운 교

훈을 다른 생활 상황에 적용’ 하는 것과 같이 

주로 학문적 용어로 학생의 성공을 정의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업측면 보다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행복과 만족’으로 학

생성공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Dean & Camp, 

1998). 학업성취는 좋은 직업의 간접 예측자이

지만 학업성취 자체가 미래의 삶에 성공을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Arnol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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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공의 지표

  학생성공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은 학생

성공의 선행변수들을 조사하고 있다. 학생성

공을 측정하는 연구들의 특징은 학생성공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학업성취나 기관 

관점의 양적 수치(졸업률, 유지율 등)와 같은 

변수들을 학생성공과 동일한 개념으로 가정하

고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학

생성공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생성공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Kuh 등

(2006)은 학생성공과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고 

‘학업성취도, 교육 목적 활동 참여, 만족도, 

원하는 지식 습득, 기술 및 역량 획득, 대학 

지속성, 학습 결과 달성, 대학 졸업 후 성과’ 

등을 학생성공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업성취는 가장 자주 언급되며 전통적인 

학생성공의 측정변수이다. 많은 연구들이 학

업성공을 학업성취도로 정의하고,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Tinto, 1993). Pascarella

와 Terenzini(1980)는 학업 성공을 학생의 학업 

및 지적 발달의 척도라고 하였다. 학업성취도

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대학 성적(GPA)

이다. 성적은 대학에서 인정한 학업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학습과 관련

된 많은 요소를 포함한 정량된 측정치이다. 

그러나 성적은 대학에서 학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잠재적 척도일 뿐이다. 따라

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대학 생활을 포함

한 다양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Plant, Ericsson, Hill & Asberg, 

2005).

  학생성공의 다른 변수에는 대학등록, 2학년

까지의 지속성, 학위 취득 기간 및 졸업과 같

은 정량화 가능한 학생 성취도 지표가 있다

(Venezia et al., 2005). 지속성은 학생이 학업

을 계속 진행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학위 취득이 대학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학생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

적 건강이 학생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Pritchard와 Wilson(2003)은 학생성공의 지표로 

학업성취도와 대학 학위 수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Nora, Cabrera, Hagedorn과 Pascarella(1996)

는 대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연구에서 지속성을 학생성공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대학에서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경력성공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 과정을 마친 후 경력 결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대학 학비가 증가하고 

졸업 후 취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졸업 직후 

전공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을 획득하는 

것이 대학의 학생 성과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

(Whiteley, 2016).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업 열

망을 추구하기 위해 고등 교육에 진학한다

(Atkins & Ebdon 2014). 학생들은 대학 교육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력

을 쌓고,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Heckert & Wallis, 1998). 

따라서 학생의 성공에는 수료 후 경력성공

이 포함될 수 있다(Kuh et al. 2006). 경력성

공의 요소로는 일자리 제안, 고용상태, 직업

성과, 직업 만족도, 조직 몰입 등이 포함된

다(Colarelli, 1991). 학생 성공의 척도로서 고용 

결과는 대학이 제공 할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 교육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데 큰 영

향을 미친다. 

  Pace(1979)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자주 진행되지만 학생의 가치 체계, 



류소형․탁진국 /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 39 -

목표 또는 신념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대학 경

험 중에 더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

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

으로의 시험은 교과내용이나 계산보다는 비판

적 사고 능력과 통합 지식을 테스트 할 것을 

권장했다. 기술 및 역량 습득은 학생 성공에

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Tinto(1993)는 

학생성공을 경력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의 성

취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표 달성이라

고 하였다.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본 Gurin, Dey, Hurtado와 Gurin(2002)의 

연구에서 학습결과는 능동적 사고 능력, 지적 

참여 및 동기 부여, 다양한 학업 능력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참여를 강조한 Astin(1984)에 따르면 학생성

공은 학업 및 학교생활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

는 정도이다. 학생 참여는 심리학의 동기와 

유사할 수 있지만 관찰과 측정에 더 민감한 

상태의 행동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공부에 상당한 에

너지를 투자하고,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

내고, 학생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수

진 및 다른 학생들과 자주 교류한다(Astin, 

1997). 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한 

Galyon, Blondin, Yaw, Nalls와 Williams(2012)는 

학생성공의 변수로 수업 토론 참여를 측정하

였다. 그러나 York 등(2015)은 참여가 학생성

공의 일치된 측면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경험

에 해당하고 다른 학생성공 요인의 매개변수

라고 제안한다.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AFT)는 빠른 

학위 취득이나 높은 시험 점수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학생의 성공에 접근하고 있다. AFT

는 일반적으로 학생 자신이 개발 중인 목표성

취를 학생 성공으로 정의한다. 학위 취득 측

면에서만 학생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오늘

날 대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생 성공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교육 과정 전

반에 걸쳐 학생 목표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 

학생 목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커리큘럼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피드백 되

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AFT, 2011). 

  대학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학

생성공의 또 다른 측정요소이다(Oja, 2011). 대

학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따라서 성공

적인 교육 기관은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

를 파악하여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Elliott & Shin, 2002). 

  이밖에 학생성공을 측정하는 데는 심리적 

요인들도 포함된다. 학생성공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심리적 요인은 자기효능감이

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

는 가장 강력한 인자이다(Galyon et al., 2012). 

109개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대학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Robbins, Lauver, Davis, Langley & Carlstrom, 

2004). 또한 자기효능감은 경력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직업 개입 전략을 개발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Pajares, 1996). 많은 연구

들이 학생성공의 예측인자를 논의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학생성공의 예측인자일 뿐 아니

라 학생성공의 중요한 지표에도 포함이 된다

(Rendon, 1995). 

  학생성공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많은 연구

들이 학생성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

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생성공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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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학생성공 연구를 위해 대학생활을 경험

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의 의

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성

공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

신의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학생성공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되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특성을 모두 

가진 CQR-M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인

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인 요인은 무

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 CQR-M) 방법을 활용하였다. 

CQR-M 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설문지의 개방형 

질문에 가능한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

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성실한 답변이 

자료 활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을 성실히 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학생의 성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학업성취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

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학업성취이며, 학

업성취는 대학생활적응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다(박영신 등, 2012; Brady-Amoon & 

Fuertes, 2011). 또한 학생성공에 관한 많은 연

구에서 학업성취를 학생성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Kuh et al., 2006), Yaworski 등(2000)은 

대학생활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질적연구에서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기준으로 학생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의 학업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있다고 가정되며 자신만의 노력을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실한 대학생활을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첫째, 

수도권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일반대학과 전

문대학 학생으로, 둘째, 대학생활을 1학기 이

상 경험했으며, 셋째, 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

업 1년 이내이며, 넷째, 성적이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으로 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목적표집을 실시하였

다. 총 101명의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작성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중 2명은 응답이 불성

실하거나 연구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분

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99명의 응답을 분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세~31세이

며 남성 43명(43.4%), 여성 56명(56.6%)으로 구

성되었다. 학교별로는 일반대학 61명(61.6%), 

전문대학 38명(38.4%)이며, 학년별로 일반대학

의 경우 1학년 8명(8.1%), 2학년 12명(12.1%), 

3학년 19명(19.2%), 4학년 11명(11.1%), 졸업생 

11명(11.1%)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2학년 17명

(17.2%), 3학년 10명(10.1%), 전공심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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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 수집을 위한 영역별 질문

영 역 질 문

학생성공의

의미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어떤 것들을 이뤄 나가고 있을 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가?

주변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학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학생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 학교의 지원은 무엇인가?

자신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어 주겠는가?

학생성공을 돕는

심리적 요인

나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 나의 장점은?

나의 어떤 부분을 더 키운다면(개발하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되겠는가?

(5.1%), 졸업생 6명(6.1%)으로 구성되었다. 참

여자를 전공별로 구분해보면 인문계열 5명

(5.1%), 사회계열 33명(34.4%), 자연계열 8명

(8.1%), 공학계열 28명(25.3%), 교육계열 6명

(6.1%). 의학계열 7명(7.1%), 예술계열 12명

(12.%)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CQR-M의 자료 수집은 간단한 개방형 설문

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료수집에 필요한 질문

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하였다. 학생성

공의 개념을 도출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질

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성공에 대한 인식’, 

‘대학에서 중요한 요소’, ‘학생성공의 전략’, 

‘성공에 필요한 요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영역을 ‘학생

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하고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질문의 적절성을 위해, 질적

연구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 1인, 질적연구를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질적연구 수업을 경험한 

심리학 전공 박사 및 박사 과정 3명의 검토를 

받아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질문이 대학

생에게 이해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학생 5인

에게 응답하도록 하고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피드백을 받고 질문을 다시 한 

번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최종 6개의 질문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은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기 위해 용이성을 고려한 온라인 설

문지로 제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인 인식하는 학생성공

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의 수정본인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분석은 연

구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

뢰성이 낮은데(Hill, 2016), CQR은 팀원들 간 

‘합의’ 라는 절차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CQR-M은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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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최소화 하고 원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한 영역과 주제 영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CQR 연구방법을 따른다. 또

한 50~100명 정도의 큰 표본과 간략한 형태

의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점에

서 CQR과 차이가 있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Hill, 2016). CQR-M은 합의적 요소에 

발견 지향적이고 탐구적인 접근법이 결합된 

방법이다. 따라서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생각

을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적합하다(Hill, 1990). 

CQR-M은 비교적 간략한 설문자료를 분석하

기 때문에 분석자들 간 합의를 이루기가 쉽고 

자료의 분석과 코딩과정에서 감수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Spangler, Liu & Hil, 2012)는 특징

이 있다. 연구자들이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는 성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밝

히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질적연구는 어떤 현

상에 대한 두껍고 풍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는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출 수 있는 CQR-M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

단하였다. 

  분석 팀 감수자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모두 연구자 1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분석에 참여한 4명 모두 질적연구 

경험과 질적연구 수업 및 워크숍을 이수한 경

험이 있으며 그 중 3명은 질적연구로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박사 1명과 박사수료자 2

명이다. 나머지 1명은 CQR-M으로 질적연구

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이다. CQR-M은 

별도의 감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Spangler et al., 2012) 하였지만 분석과 코딩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 지도 경험

이 다수 있는 교수 1인이 감수를 하였다.

  영역과 범주구성

  CQR-M의 분석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역 정하기 ② 자료의 

내용들을 영역별로 정리하기 ③ 응답의 핵심

적 내용을 요약하기 ④ 중복된 진술이나 사례

를 하나로 정하기 ⑤ 사례들 간 유사한 핵심 

내용들끼리 묶어 범주화하기로 진행된다. 먼

저 분석 팀은 연구문제와 질문을 바탕으로 수

집된 자료를 각자 분석하면서 영역을 구분하

고 분석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3개 영

역을 도출하였다. 분석자들은 각자 자료의 내

용들을 3개의 영역별로 정리하고 자신들의 결

과를 공유하고 각자 분류한 영역을 다른 분석

자들의 분류와 비교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

쳤다.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자가 정리․수정한 영역별 자료 내용을 합의

하고 응답으로부터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였

다. 핵심 내용을 요약할 때 응답의 전체 맥락

을 고려하고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며 원 자료

가 가진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약하였

다. 요약된 핵심 내용에서 중복된 내용은 합

의를 통해 하나로 정리하였다. 분석자들은 각

자 사례들 간 유사한 핵심개념들을 묶는 작업

을 진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고 자신이 범주

화한 내용과 다른 분석자의 내용을 비교하며 

수정작업을 거쳤다.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범주화 하는 작업을 하

였다.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범주들 간 의미가 

차별적이 되고, 자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

도록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역과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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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석자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논의하고 영역

과 범주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 및 빈도표시

  최종적으로 도출한 영역과 범주에 응답을 

코딩하였다. 응답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응답

이 모호하거나, 범주에 적합한지 등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자간 최종 합의된 코딩은 영역, 

범주, 사례 내용으로 분류 정리하여 감수자의 

검토를 거쳤다. 응답을 범주에 코딩하는 기준

은, 각 영역별 여러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은 

각 범주에 모두 코딩하였으며, 한 범주에서 

중복되는 응답은 하나로 코딩하였다. 이 과정

을 통해 3개 영역과 25개의 범주가 구성되었

다. 그리고 각 범주별 빈도수와 빈도율을 표

시하였다. 빈도율은 각 범주별 반응수를 전체 

응답자수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결  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은 무엇인지 알

아보기 위해 99명의 대학생 참여자가 작성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25개 범주가 개발되었다. 대학

생의 학생성공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

는 관점에서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

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이 분류되었다. 영

역별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은 표에 정리하였

다. CQR-M 연구자들은 분석된 모든 자료를 

보고하고 각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

주에 대해 제시 할 것을 추천한다(Hill, 2016).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범주 간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전체 범주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생성공의 의미

  첫 번째 영역으로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

성공의 의미’는 95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9개

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 빈도율과 내용

은 표 2와 같다.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로 

‘학업성취(45.3%)’, ‘취업 역량 증진(43.2%)’, 

‘다양한 경험 쌓기(41.1%)’가 40% 이상의 빈

도를 나타냈고, ‘만족스러운 취업(37.9%)’, ‘원

하는 진로 설정(33.7%)’, ‘관계형성 능력 증진

(32.6%)’,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30.5%)’의 

4개 범주는 3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마

지막으로 ‘자기 개발(27.4%)’, ‘만족스러운 대

학생활(17.9%)’이 도출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학업성

취’로 많은 학생들이 ‘학점 잘 받기’라는 표현

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정

한 성적의 목표에 도달하고, 전공지식을 풍부

하게 쌓으며, 높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는 것

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밤새 공부해 보는 경험(참여자 35)과, 학문적 

소양을 쌓는 것(참여자 10) 등을 학생으로서 

성공이라고 표현하였다.

  ‘취업 역량 증진’ 범주에서 학생들은 대학 

생활 기간을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

는 과정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커리어를 만들

어가며,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성을 

만들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모전 입상이

나, 외국어 점수 취득 등을 포함하여 자신만

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신이 가진 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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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생성공의 의미

영역 범주(9) 빈도(%) 내 용

학생

성공의

의미

학업성취
43

(45.3)

내가 정한 성적의 목표치 달성하기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공지식을 풍부하게 갖기

높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니기

대학 성적을 좋게 받아 전문지식을 확실히 습득하고 졸업하기

취업 역량

증진

41

(43.2)

진로를 계획하고 관련 커리어 갖추기

원하는 직업이나 꿈을 향해 도달할 수 있는 상태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업적과 커리어와 관련된 결과물을 쌓아 

나가기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필요한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하기

다양한

경험 쌓기

39

(41.1)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심 분야를 주체적으로 찾아 경험 쌓기

학교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 해보고 다른 관점에 대한 생각

을 얻기

자랑스럽거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경험 갖기

만족스러운

취업

36

(37.9)

좋아하는 일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취업을 성공하기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해서 남들보다 빠른 사회경험 얻기

전공을 바탕으로 사회생활 하기

원하는

진로 설정

32

(33.7)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기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기

나의 목표나 원하는 일을 찾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알기

관계 형성

능력 증진

31

(32.6)

좋은 친구 많이 사귀고 교수님과 친해지기

살아가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 형성하기

선배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고 후배들에게 같은 도움주기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29

(30.5)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시도 해보기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기

대학기간동안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내기

자기 개발
26

(27.4)

자아성찰을 하고 나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기

이상적인 삶을 고민해보고 구체화하기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17

(17.9)

대학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 없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

놀기․공부하기 등 모두 열심히 하는 멋있는 대학 생활하기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95명 294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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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는 지식을 쌓아 취업 기반 마련(참

여자 38)을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범주로 ‘다양한 경험 쌓기’에서는 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을 비롯해 교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찾아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대학 생활을 돌아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하고(참여자 

68), 대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

동, 임원 역할, 교환 학생, 아르바이트,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

게 되고, 미래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족스러운 취업’으로 도출된 범주에서 학

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

아 취업에 성공하고, 전공과 관련되고 원하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참여자 33)을 학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였

다. 만족스러운 취업이라는 의미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 전공과 관련된, 남들보다 빠른, 

안정적인, 높은 연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하는 진로 설정’의 범주에 포함된 응답

에서 학생들은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하며, 자신의 적성

과 재능을 알고 그것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표현되었다. 응답자들은 원

하는 진로를 찾아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성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참여자 36), 전

공이 자신과 잘 맞는지 알게 되는 것(참여자 

65)만으로도 학창 시절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고 하였다. 

  다음으로 분류된 ‘관계형성 능력 증진’ 범

주에는 대학 기간 동안 좋은 친구를 많이 사

귀고, 교수님과 친분을 쌓아가는 것 등을 기

술하였다. 또한 살아가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넓은 인맥을 만들고, 선배에게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후배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참여자 61)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봄으로써 사고가 확장되며, 대인

관계에 대한 대처법이 키워진다는 의견도 제

시되었다.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범주에는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시도를 해보고, 타인의 평가를 두

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참가자 24)을 학생성공이라고 하였다. 학생들

은 대학 시절 각자 자신이 정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꿈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

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며, 노력을 

하는 과정자체를 학생성공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자기 개발’ 범주에는 자아성찰을 통해 자

신의 이해를 높이는 것(참여자 39), 자기개발

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기, 이상적인 삶을 

고민해 보고 구체화하기 등의 응답을 하였다.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만족스러운 대학생

활’ 범주에는 대학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 없

고 유익한 시간되기(참여자 47)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응답을 비롯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모두 열심히 하기, 친구들과 

추억 만들고 연애하기 등의 구체적인 응답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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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영역 범주(7) 빈도(%) 내 용

학생

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진로개발

지원

37

(37.8)

학생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교수님 지도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움

성공적인 취업을 이룬 선배들과의 상담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33

(33.7)

캡스톤 프로젝트를 회사와 연계하여 인턴과 병행

기업․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직업에 관한 자세한 실무와 정보를 접할 기회 확대

대학 생활 

참여 지원

31

(31.6)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내와 적극적 홍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학생 개인의 목표를 돕는 맞춤식 지원

전공 외 분야의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경험제공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25

(25.5)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공간마련

선후배간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교수님과의 편한 의사소통 기회 확대

타 학과 타 대학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23

(23.5)

과제가 실제 공부에 도움 되도록 평가방식 개선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양방향 평가 시스템

어학을 배운 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경제적 지원

확대

18

(18.4)

성적평가 방식이 아닌 다양한 장학제도

저소득 학생의 근로 지원

노트북과 같은 학습 기자재 지원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

4

(4.1)

도서관, 기숙사 등 시설 확충

행정처리 간편화 시스템 도입

 98명 171반응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두 번째 영역은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

경 요인’으로 98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7개 범

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 빈도율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범주는 ‘진

로개발 지원(37.8%)’,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33.7%)’이 30% 이상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대학생활 참여지원(31.6%)’,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25.5%)’,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23.5%)’의 3개 범주가 2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18.4%)’

와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4.1%)’이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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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진로개발 지원’에

서 학생들은 학생 개인의 원하는 목표를 돕는 

프로그램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취업을 이룬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참여자 21) 등을 기술하였다.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범주에는 기업 및 

정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

다. 또한 캡스톤 수업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과 병행되어야 하며, 직업에 관한 

자세한 실무와 정보를 접할 기회가 확대 되어

야 할 것(참여자 56)등을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는 ‘대학생

활 참여지원’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

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사람

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획일적인 지원이 아

니라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식 지원(참여

자 40)이 학생성공을 돕는데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전공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

한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의 범주에는 학

생들 간 의사소통 기회의 장, 선후배가 원만

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수님과의 

편안한 의사소통 기회 확대 등의 응답을 하였

다. 또한 타 대학․타 학과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성공을 도울 수 있는 요소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참여자 20). 

  다음으로 학생성공을 돕는 범주는 ‘학습역

량 증진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과제가 실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의 개

선,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양방향 

평가 시스템(참여자 24), 어학을 배운 후 유지

가 될 수 있는 제도 등을 중요 환경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경제적 지원 확대’ 범주에는 성적 

평가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장학 제도와 

저소득 학생을 위한 근로 지원, 학습 기자재 

지원 등의 응답이 제출되었다. 마지막 범주로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이 도출되었다.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세 번째 영역은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96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9개의 범

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 빈도율과 내용은 표 

4와 같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범주는 

‘학습능력(59.4%)’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

감(31.3%)’, ‘대인관계 유능성(30.2)’이 30% 이

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자기인식 및 개선

(25%)’, ‘직무역량(21.9%)’이 20% 이상의 빈도

를 나타냈고, ‘자기조절 능력(17.7%)’, ‘풍부한 

경험(14..6%)’, ‘진로인식(10.4%)’의 3개 범주가 

1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

존감(9.4%)’이 도출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59.4%)를 보인 ‘학습능력’ 

범주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습득

하기, 외국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기 등의 응

답이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참여자 72)는 응답이 있었

다.

  30%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 범주는 2개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자기효능감’의 범주에는 

자신감, 해보고 싶은 일 시작하기, 자신이 결

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믿음, 적극적으로 도

전하는 용기(참가자 65)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범주에는 사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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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영역 범주(9) 빈도(%) 내 용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학습 능력 
57

(59.4)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완전한 습득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

독서능력 어휘력 등 탄탄한 기초학력 

자기효능감
30

(31.3)

자신감

해보고 싶은 일 시작하기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믿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용기

대인관계 

유능성

29

(30.2)

사교성

원만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 형성

자기인식 및

개선

24

(25)

나 자신을 바로 알기

자신에 대한 이해

능동적 자기개발 자세

책임감/계획력/실행력/판단력

건강한 신체와 긍정 마인드

직무 역량
21

(21.9)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

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격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자기조절 능력
17

(17.7)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나가는 습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

풍부한 경험
14

(14.6)

교내 많은 활동 참여

전공 외의 다양한 경험

각종 대회 참가

진로인식 
10

(10.4)

내가 원하는 꿈 찾기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전략

전공분야 정확히 파악

자존감 
9

(9.4)
자존감 키우기

 96명 211반응

원만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 형성

하기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선배들과의 모임

에 참여하기(참여자 62) 등의 답변이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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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범주가 2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는

데 ‘자기인식 및 개선’의 범주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항목들이 제출되었다. 

나 자신을 바로 알기(참가자 40), 자신에 대한 

이해, 능동적 자기개발 자세, 책임감/계획력/실

행력/판단력 등이 보고되었다. 다음은 ‘직무역

량’의 범주로,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 능

력, 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보고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가 원하는 스펙 쌓기(참여자 29)라는 내용

이 포함되었다. 

  20% 미만의 낮은 범주율을 보인 범주로 

‘자기조절 능력’의 범주에는 하고자 하는 일

을 이뤄나가는 습관, 감정 조절, 목표를 이루

기 위한 강한 의지 등의 응답이 나왔다. ‘풍

부한 경험’의 범주에는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 

전공 이외의 다양한 경험, 각종 대회, 아르바

이트 등의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성

공에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 

범주에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고 전략을 만

들며, 전공분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응

답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경우 

자존감 키우기와 같이 모든 응답에 ‘자존감’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이 모두 포함되었다. 대학별 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범주는 ‘학업성취(50.8%)’이며, 전문대학 학

생의 경우 ‘취업역량 증진(64.7%)’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율을 차지한 범주는 

일반대학의 경우 ‘다양한 경험(45.9%)’, ‘원

하는 진로 설정(36.1%)’, ‘만족스러운 취업

(36.1%)’이었으며, 전문대학은 ‘만족스런 취업

(41.2%)’, ‘학업성취(35.3%)’, ‘나만의 목표 설정

과 달성(35.2%)’이었다. 

  두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을 돕는 대학 환

경 요인’의 경우 일반대학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는 ‘진로개발 지원(36.7%)’, ‘대

학 생활 참여 지원(33.3%)’, ‘인적 네트워크 형

성 기회(30%)’이며,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직

무역량 향상 시스템(48.6%)’, ‘진로개발 지원

(39.5%)’, ‘대학 생활 참여 지원(28.9%)’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 영역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서 ‘학습능력’은 일반대학(60.3%)과 전

문대학 학생(57.9%)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

리적 요인은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36.2%)’, ‘자기효능감(27.6%)’이었고, 전

문대학 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36.8%)’이었

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와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

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함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기 위하

여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 학생성공과 관련

한 경험 및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진행

하고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CQR-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 ‘학생

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에

서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각 영

역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영역

별로 도출된 공통 범주의 특징을 기술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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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학생성

공의 의미’에는 ‘학업성취’, ‘취업 역량 증진’, 

‘다양한 경험 쌓기’, ‘만족스러운 취업’, ‘원하

는 진로 설정’, ‘관계형성 능력 증진’,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자기 개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등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에는 ‘진로개발 지원’,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대학생활 참여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경제적 

지원 확대’,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 등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

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는 ‘학습능

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인

식 및 개선’, ‘직무역량’, ‘자기조절 능력’, ‘풍

부한 경험’, ‘진로인식’, ‘자존감’ 등 9개 범주

가 도출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별로 도출된 각 영역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대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

미’는 ‘학업성취’로 40% 이상의 빈도율을 나

타내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학습결과 및 성취는 학생성공과 동일한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Eubanks, 2021; Perna & 

Thomas, 2008; Tinto, 1993; Bean, 1980; Kuh et 

al., 2006).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업 목표

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학생성공이며, 

학업 목표를 향해 나가고 만족을 경험하는 학

생들은 모두 대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

년들에게 학업성취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

험이었다(박영신 등, 2012)는 면에서도 학업성

취는 학생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

도 학업성취가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가장 중

요한 학생성공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0% 이상의 높은 빈도율을 보인 

범주는 ‘취업 역량 증진’이며, ‘만족스러운 취

업’이 38%의 빈도율을 보였다. ‘만족스러운 

취업’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대학과정이 아닌 

대학을 졸업한 후 결과물이다. 자료 수집 시 

‘대학 생활 동안’ 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제시 

하였으나, 취업이 높은 빈도로 도출되었다. 우

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취

업이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0.1%(통

계청, 2021)로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 시기 조사에 따르

면 대학입학 하자마자(41.5%) 취업을 준비해

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Break News, 

2009). 대학생에게 취업 및 취업을 위한 역량 

키우기가 학생성공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데는 어려운 취업 현실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범주는 ‘다양한 경험 쌓기(40%)’이

다. 대학생의 학창경험이 취업 및 연봉을 기

준으로 한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이은주, 박도형, 2020). 또한 프로젝트학

습은 대학생의 중재, 타문화 이해 및 수용 능

력, 의사소통 역량, 종합적 사고력, 학습 몰입

에 효과가 있었다(홍효정, 2020). 이외에도 다

양한 인종이나,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이 다

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활동

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높이

며,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Gurin et al., 

2002; Parker & Pascarella, 2013). 본 연구결과는 

다양성의 경험이 학습 성과를 높이며, 대학성

과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최

정윤, 이병식, 2009; Kuh et al., 2006)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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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진로 설정(33.7%)’은 다섯 번째 범

주로 도출되었다.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나 취

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것이 학교생활 

적응과도 관련이 높다(김성경, 2003).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입시 특성상 대학 진학 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현실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도 자

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할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

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기간 동안 자신이 원

하는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학생성공의 중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학생성공의 의미는 ‘관계 형성 

능력 증진(32.6%)’으로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

람들을 만나고 관계형성을 해나가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의 동

기, 후배, 동아리 회원, 자신들의 학교에 유학

을 온 외국인 학생들 뿐 아니라 타 학교의 학

생들과도 관계 형성을 원한다고 하였다. 대학 

시기는 환경과 인간관계의 변화가 큰 시기이

다(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 사회유대감

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며 사회유대감과 주

관적 안녕감에 대인관계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이수진, 2009).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웰빙과 긍정적 관련을 가지며(손솔, 서

경현, 2014),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성장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정은이, 2011). 본 연구

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

라서 대학 시기에 대인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

술을 익혀야 한다(Roberts, Kassel & Gotlib, 

1995)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에게 관계 형

성 능력 증진이 학생성공으로서 중요함을 뒷

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난 범주는 ‘나만의 목표 설정

과 달성(30.5%)’이다. 목표란 개인이 성취하려

고 노력하는 것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행을 더 잘한다

(Locke, 1996). 개인은 자신의 흥미, 필요, 가치 

등을 반영한 목표가 만들어 졌을 때 그 목표

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목표 

추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Sheldon & Elliot, 

1999). 다섯 번째 범주인 ‘원하는 진로 설정’

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잡는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면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범주는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응답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응답자들은 단지 목표를 성

취한다는 것을 학생의 성공으로 보지 않고 목

표 설정, 노력의 과정, 원하는 결과로 연결되

는 과정을 하나의 맥락으로, 목표 성취에 대

한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노력이나 인

내를 중요하게 여기며,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숙달목표(Elliot & Thrash, 

2001)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자기 개발(27.4%)’ 범주에

서 응답자들은 ‘자아성찰’, ‘인성’, ‘성장’, ‘자

신의 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어떤 목표 달성의 

의미가 아닌 인간이 가진 성장욕구 지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

생이라는 학생 신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자

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대학생으로서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는 ‘만족스러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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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17.9%)’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만

족은 ‘유익한 시간’, ‘놀기와 공부 모두 열심’, 

‘찬구들과 추억’, ‘연애’ 등 공부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을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생성공이라고 하

였다. 학업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가 대학생들

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한다(Krumrei-Mancuso, 

Newton, Kim & Wilcox, 2013). 학생성공에 관

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행복과 만족

을 학생 성공의 진정한 척도로 보았으며, 학

업성취는 성공적인 대학 경력을 정의하는 데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an 

& Camp, 1998).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학생성공을 위한 대

학 환경 요인’으로 가장 높은 범주율을 보인 

것은 ‘진로개발 지원(37.8%)’이었다. 많은 학생

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입학한

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진로 관련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류진혜, 이대형, 2004; 서울대

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5). 대부분의 대학생

들은 진로의사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느낀다(Saka, Gati & Kelly, 2008). 본 연

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은 이러한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진로개발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범주는 ‘직무역량 향

상 시스템(33.7%)’이었다. Tinto(1993)는 학생성

공을 경력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의 성취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표 달성이라고 하

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갖게 될 직업 분

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대학

에서 채워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학생

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은 이론적

인 수업내용을 넘어서 현장에서의 업무와 병

행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 실제 직업을 체험

해 보는 기회 등이었다. 우리 대학들이 변화

된 사회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박성현(2019)의 연

구는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 해 준

다.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미래 직업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은 현장에 직접 활

용 가능한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지원을 고

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범주는 ‘대학 생활 참여 지원

(31.6%)’이다. ‘참여’는 개인이 어떤 활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가를 나

타낸다(Christenson, Reschly & Wylie, 2012). 학

생 참여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험적으로 나타난 요소 중 

하나로 학생의 성적, 끈기, 연구 참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Kuh et al., 2006). 또한 학

생들이 교수진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경험에 참여시키

고, 교실에서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을 강조

하고, 학생과 상호 작용하고, 학생들에게 학

문적으로 도전하도록 하는 대학에서 더 높은 

수준의 참여와 학습을 보고한다(Umbach & 

Wawrzynski, 2005). 따라서 학생의 성공을 위해 

대학은 교수진 및 학과 동료들과의 목적적인 

상호작용, 지역 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Wood & Breyer, 2017).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는 학교 프로그램의 안

내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있

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들이 개설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참

여를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의미이다. 대학은 

학생의 니즈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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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뿐 아니라 학생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25.5%)’

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졸업 한 선배들과

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배들에게는 자신들

의 길을 먼저 가본 경험을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Kuh(1993)는 학

생들이 친구를 선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학에서 하는 일과 경험을 어떻게 느끼

느냐에 중요하며, 동료와의 상호 작용은 전반

적인 학업 개발, 지식 습득, 분석 및 문제 해

결 기술,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료와의 관계 뿐 아니라 학

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도 학생성공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Anaya와 Cole(2001)에 따르

면 학생과 교수의 상호 작용은 학생의 학업 

자아 개념을 개발하고 동기 부여와 성취를 향

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유머 감각이 있고, 상

호 작용적이며, 정직하게 학생들을 격려한 교

수진은 학생과 교수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켰

다. 또한 학생들이 교직원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은 그 관계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생들은 교수진과의 상호 작용이 대학 경험

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학생과 기관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은 교수님들과도 가깝게 지내

며, 진로 뿐 아니라 다양한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원했다. 교수님

을 단순히 학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되

었다.

  다섯 번째로 도출된 범주는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23.5%)’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습

역량 증진 시스템은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학

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식 지원,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평가 방식으로의 개선, 교수의 역량 증진 등 

기존의 학습 방식을 탈피해 학생 스스로가 도

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학습방식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었

다.

  다음으로 도출된 ‘경제적 지원 확대(18.4%)’

에서는 성적평가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장학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학금이 우수 학업성취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학업 이외 성과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

게 대학에서의 성공이 학업만은 아니라는 것

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

리적 요인’으로 가장 높은 범주율을 보인 것

은 ‘학습 능력(59.4%)’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

이 생각하는 학습능력은 전공 공부나 학점 관

리였으며, 다음으로 어학능력과 기초학력 향

상이었다. 많은 연구가 학업성취를 학생성

공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Kuh et al., 

2006; Pintrich et al., 2003; Yen & Liu,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이 가장 중요한 

성공 경험이라는(박영선 등, 2012) 이전의 연

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두 번째로 도출된 범주는 ‘자기효능감(31.3)’

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능

력에 대한 지각이나 신념을 의미하며,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믿

는 정도는 중요하다(Bandura, 1986). 자신의 능

력에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높은 교육 및 직

업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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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적응한다(Tinto, 1993). 따라서 학생

성공을 이루는데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대인관계 유능성(30.2%)’이

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들과 효율적인 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Spitzberg & Cupach, 1989: 동기과학, 2019에

서 재인용). 소속감은 인간의 핵심동기이며 소

속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

녕감이 높다(Deci, Ryan, Gagné, Leone, Usunov 

& Kornazheva, 2001). 이 의미는 소속감 즉, 관

계성을 높이는 것은 대학 생활 만족감에 중요

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동

료와의 상호작용은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성공의 요소이다(Kuh, 1993). 본 

연구는 학생과 교수진 간의 비공식적 상호 작

용과 긍정적인 관계가 대학생의 태도, 관심 

및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목

표를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는 연구 결과

와도 맥을 같이 한다. 

  네 번째 도출된 범주는 ‘자기인식 및 개선

(25%)’이다. ‘자기개선(self-improvement)’은 자신

의 능력, 특질, 안녕감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Sedikides & Hepper, 2009). 사람은 다

양한 영역에서 유능해지기를 바란다. 자기개

선의 동기는 학교뿐 아니라 직업, 취미 개인

적 관계를 포함해 삶의 전반에서 개선을 추구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발전

시키는 것이 학생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실제 대학 생활에서 부여되는 과제, 활

동의 경험, 자신이 가진 목표 등은 자신을 개

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킨다. 지적능력

에 대한 자기인식은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Boulter, 2002), 동기와 자기인식이 

학생 참여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Fong et al., 

2017).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자기인식 및 개

선’이 학생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제안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도출된 범주는 ‘직무역량

(21.9%)’이다. 연구문제 1, 2에서 도출된 ‘취업 

역량 증진’과 ‘직무 역량 향상 시스템’과 함께 

취업을 위해 응답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

과 관련된 범주이다. 

  여섯 번째로 도출된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

리적 요인’의 범주는 ‘자기조절 능력(17.7%)’

이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대

인관계를 가지며 학업성취가 높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참여자들은 의지, 조절, 인내 등

의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노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기조절은 의지력

과 같은 개념으로 목표추구를 위해 행동과 감

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해가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은 학생성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낮은 빈도율을 보인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

적 요인’으로 ‘풍부한 경험(14.6%)’, ‘진로인식

(10.4%)’, ‘자존감(9.4%)’이 도출되었다. 참여자

들은 교내 뿐 아니라 교외에서 경험할 수 있

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진로인식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단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닌 진로계

획을 짤 수 있는 능력, 전공에 대한 진로 정

보 등 진로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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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을 모두 표집 하였다. 각 대학 별로 높은 

빈도율을 보인 범주는 일반대학 학생은 ‘학업

성취’, ‘다양한 경험 쌓기’, ‘원하는 진로 설

정’, ‘만족스러운 취업’이, 전문대학 학생의 경

우는 ‘취업 역량 증진’, ‘만족스러운 취업’, 

‘학업성취’,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이 도

출되었다. 두 대학 모두 학업과 취업 관련된 

범주가 공통으로 높은 빈도율을 차지했는데 

학생이라는 신분과 어려운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대학의 학생

들은 ‘학업성취’와 ‘다양한 경험 쌓기’에서,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취업 역량 증진’과 ‘만

족스러운 취업’에서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문중심과 취업중심이라는 일

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관련 응답

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일반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자격증 취득’ 취득을 많이 기

술 하였다. 자격증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반대학 학생은 전문대학에 비해 긴 

시간 학생 신분을 누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

한 사회 진출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면, 

전문대학은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취업을 위

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과 같은 

자격 취득이 취업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학생성공을 돕는 대학 환경 요인’

으로 일반대학 학생들은 ‘진로 개발 지원’, 

‘대학 생활 참여 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문대학 학생들은 ‘직무역량 향상 시스

템’과 ‘진로개발 지원’이 높은 빈도로 분석되

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진로

를 계획하지 않고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

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 개발을 도

와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두 대학 모

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전문대학 학생들은 취업과 직접 관련이 있

는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에

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학습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학습역량은 두 대학의 학생들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

었다. 자기효능감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정확

하게 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두 

대학의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 학생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 범주는 두 번째 영역의 인적 네

트워크 형성 기회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형성으로 얻어지는 여러 이점과 

함께 COVID 19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에 따른 각 영역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일반 대학 학생들은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증

진과 자기인식 및 개선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기회를 통한 관계형성 능력 증진과 다양한 경

험을 쌓음으로서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학

업성취와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 것을 학생

성공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

대학 학생들은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증진과 

자기인식 및 개선과 함께 취업 역량 증진과 

학업 성취를 통해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 것

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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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에서 모든 영역마다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별

로 도출된 공통 범주를 통합해 4개의 학생성

공 개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학업과 관련된 

범주들이 공통으로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영

역의 ‘학업성취’, 두 번째 영역의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세 번째 영역의 ‘학습능력’이다. 

또한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 학

업성취를 답한 응답자의 빈도는 50%를 넘지

만,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환경 요소로 ‘학습

역량 증진 시스템(23.5%)’은 비교적 낮은 범주

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

게 ‘학습능력’은 외부의 도움보다 스스로 키

워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성공의 첫 번째 개

념은 ‘대학 생활 동안 전공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학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영역별로 진로와 관련된 범주

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대학 학위 취득은 경

제적 번영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경로이며 

대학 졸업자는 더 높은 수입을 얻는다(OECD 

2020). 첫 번째 영역에서 대학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취업’이 도출되

었다. 또한 첫 번째 영역의 ‘취업 역량 증진’, 

두 번째 영역의 ‘직무 역량 향상 시스템’, 세 

번째 영역의 ‘직무역량’은 모두 ‘만족스러운 

취업’을 위해 참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

과 관련된 범주들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취업’을 위한 선행요소로 해석되

는 첫 번째 영역의 ‘원하는 진로 설정’, 두 번

째 영역의 ‘진로개발 지원’, 세 번째 영역의 

‘진로인식’이다. 특히 ‘진로개발 지원’은 학생

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소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진로를 개발하는 것이 스스

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성공의 두 번째 개념

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

정하고 직무 역량과 자기개발을 증진하여 만

족스러운 취업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통으로 도출된 범주들은 경험 및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범주들이다. 또래 상호 

작용, 업무 경험, 의미 있는 리더십 활동과 같

은 교육 목적이 있는 교실 밖 경험은 긍정적

인 사회적 자부심, 자신감 및 자기 개발의 여

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Kuh,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첫 번째 영역의 ‘다양한 경

험 쌓기’, 두 번째 영역의 ‘대학 생활 참여 지

원’, 세 번째 영역의 ‘풍부한 경험’은 학생들

이 교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들에 대한 경험을 강조한 범주들이다. 따라서 

학생성공의 세 번째 개념은 ‘교내에서 제공되

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외에서 경

험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

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과 관련된 범주들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의 ‘관

계 형성 능력 키우기’, 두 번째 영역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세 번째 영역의 ‘대인관

계 유능성’ 범주들이다. 학생들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직업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

다(Hirschy, Bremer & Castellano, 2011). 따라서 

네 번째 학생성공의 개념은 ‘관계 형성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다.

  질적연구 방법으로 학생성공의 개념을 도출

한 연구(Yazen et. al., 2008; Wirth et. al., 2008; 

Dean & Camp, 1998)에 의하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 사회적 통합, 대학환경 탐색 능력, 사회



류소형․탁진국 /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 57 -

생활 사이의 균형, 책임감과 독립성, 학습 및 

학습 기술에 대한 지식, 관계 및 비교 지식, 

동기 부여 지식, 행복과 만족 등으로 학생성

공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선

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학생들의 경

우 취업역량 증진, 만족스러운 취업, 원하는 

진로 설정 등 취업과 관련된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자기개발과 같은 자신만의 목표 

달성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효능감, 자기인식 및 개선, 자기조절 능력 등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나 국내 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해외 

학생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이 인

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환경 요인’,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

인’을 도출하고 학생성공의 의미를 개념화하

였다. 학생성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

외의 경우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학생성공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성공의 의미로 9개 범주가 도

출되었고,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환경 요인에 

7개 범주,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에 9

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선행연구과 비교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학생성공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

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들의 학생성공에 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비교해 보았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성공

의 의미뿐 아니라 학생성공을 도울 수 있는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도출하여 개인 내적․

외적 요인으로 구체화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학생성공의 의미와 환경적․심리

적 영역을 통합해 학생성공의 의미를 개념화

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다른 접근 방법을 시

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의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학

생성공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생성공을 돕는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많

은 학생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자신

들이 갖춰 나가야할 심리적 요인들을 알고 있

다. 그러나 이것들을 학생 스스로 개발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목표를 돕는 다양

한 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개인 맞춤형 코

칭을 활성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며, 대학이 학생성공의 

개념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출산율 저조, 수도권 중심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직

면한 현실에서 많은 국내 대학들이 학생성공

을 목표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성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없이 학

교 차원에서 학생성공을 정의하고 목표를 설

정하거나, 학생성공의 개념적 정의 없이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학생성공의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성공

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성

공의 지원방향을 세우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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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요인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의 많은 대학

이 코칭 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성공을 돕고 있는데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내 대학에서도 학생성공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우

리 실정에 맞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

구 결과가 학생성공을 돕는 코칭 체제를 구축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더 많

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구대상을 일반대학과 전

문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를 표집 하였다. 

학생성공의 개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대

상에 대한 구분 없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

를 특정 집단에 활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진행되는 학생성공 연구는 대학종

류, 성별, 전공, 학년 등에 있어서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학생

성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등 해외 연구와 차별화 된 국내 학생성공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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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SoHyeong Ryu                   Jinkook Tak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listen to students' free thoughts, an ope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and 99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pons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CQR-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5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ree domains. The frist domain, ‘meaning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is with 9 

categories: ‘academic achievement’, ‘job competency improvement’, ‘gaining diverse experiences’, 

‘satisfactory employment’, ‘setting of desired career path’, ‘relationship-building ability improvement’, 

‘setting and achievement of own goals’, ‘self-development’, and ‘satisfactory college life’. The second 

domain, ‘college environmental factors for student success’ is with 7 categories: ‘career development 

support’, ‘job competency improvement system’,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college life’, ‘opportunities 

to form human networks’, ‘learning capability enhancement system’, ‘expansion of economic support’, 

and ‘environment for student convenience’. The third domain, ‘psychological factors necessary for student 

success’ is with 9 categories: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awareness 

and improvement’, ‘job competency’, ‘self-regulation ability’, ‘rich experience’,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The frequency and results of each domain were analyzed and presen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student success, college student, CQR-M, explorato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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